
2004 다음세대재단 글로벌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Youth 글로벌 문화프로젝트>부문 결과보고서 

 

 팀  명 : Mass -venture 

 작성일: 2004년 8월 4일 

 

Ⅰ. 프로젝트개요 

 

1. 프로젝트명 

알고 있는 중국, 알아야 할 중국 /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문화(한국 대중문화 수

입을 중심으로) 

 

2. 목적 및 목표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중국 국민이 느끼는 한류에 대한 감정과 이해 정도를 알아

보고, 민족별로 나누어 조선족과 그 밖의 소수 민족이 느끼는 한류를 비교해 봄으로

써 앞으로 한류라는 문화 수출 방식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과장된 한류 열풍

에 대한 한국 언론의 거품 보도를 지적하고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의 대중

문화를 통해 글로벌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일시 

  2004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국 현지 취재 

 

4. 장소 

  中國 北京 (중앙민족대학, 화가지서리 마을, 북경도서대하, 스타벅스, 천안문 광장) 

 

5. 프로젝트 대상 및 참가자 명단(이름, 국적, 나이, 소속) 

고민경(25세), 대한민국, 한림대학교 대학원 

서춘연(28세), 중화인민공화국, 한림대학교 대학원 

서춘화(25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민족대학 

김은희(25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민족대학 대학원 

 

 

 



Ⅱ. 프로젝트 내용 

 

날 짜 프로젝트 내용 대상 및 참가자 비고

2004/ 6/ 5 1차 서류 마감 Mass-Venture  

2004/ 6/ 15 1차 합격 발표   

2004/ 6/ 22 2차 면접 Mass-Venture  

2004/ 6/ 24 최종 합격 발표   

2004/ 6/ 30 지원협약체결 Mass-Venture 및  

다음세대재단 

 

2004/ 7/ 7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 Mass-Venture  

2004/ 7/ 8 촬영장소 예비조사 Mass-Venture  

2004/ 7/ 9 현지 사정으로 인한 스케줄 

조절 및 변경 

Mass-Venture  

2004/ 7/ 10 조선족 학생 인터뷰 및 현지 

자료 조사 

Mass-Venture   

조선족 대학원생 2명 

 

2004/ 7/ 11 북경시 화가지서리 마을 주민 

인터뷰 및 현지 가정 방문 

Mass-Venture 

마을주민 5명 

 

2004/ 7/ 12 중앙민족대학, 태평무교수님 

인터뷰 및 민족대학 촬영, 직

장인 인터뷰 및 거리 인터뷰 

Mass-Venture, 조선족 교수 1

명, 소수민족직장인 2명, 한족

대학생 3명 

 

2004/ 7/ 13 북경음반시장 조사 및 인터뷰 

실시 

Mass-Venture, 한족 가수지

망생 1명 

 

2004/ 7/ 14 천안문 및 지하철 역 촬영 Mass-Venture  

2004/ 7/ 15 촬영 리뷰 및 오후 귀국 Mass-Venture  

2004/ 7/ 17 한국 토론 장면 촬영 Mass-Venture, 한림대학교 

대학원생 2명 

 

2004/ 7/ 22 한림대학교 내, 결과보고 세미

나 개최 

Mass-Venture, 지도교수 1

명, 참석 교수 3명, 한림대학

교 대학원생 3명 

 

2004/ 8/ 17 제 6 회 KBI 영상 페스티벌 

다큐부문 출전 

Mass-Venture, 편집자 1명  

 

 

 

 

 



Ⅲ. 프로젝트 평가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던 한류에 의문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국의 반응을 살피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단순히 언론의 과잉 보도와 문화수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생각 이외의 결론을 가져왔다.  

 

우선 첫째로, 국내 언론이 과잉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처음 예상

했던 것처럼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개혁 개방 이후 세계 각국의 문화를 수입하고 있

는 중국은,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가깝고 다

른 문화권보다 문화적 할인률이 적다는 이유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런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수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지 중국

인들이 느끼는 한류가 대부분 외형적인(흔히 말하는 유행 패션) 모습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젊은층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식의 문화 수출이라면 지속적으로 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단순히 문화산업이라는 명명아래에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아닐

까? 문화 수출을 통한 관광수익과 기타 관련 산업의 수익만을 생각한 채, 국가 이미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민족별로 수용 정도나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것 조차도 달랐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상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조선족이라도 중국

과 한국이 축구를 하면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중국을 응원하게 된다는 그들은, 발달된 

문화를 받아드리고 좋은 부분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팀원모두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은 아직도 개혁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촬영’이라는 행위는 참으로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방송국 방문을 처

음부터 예정하고 준비했으나 촬영을 하겠다는 단 한마디로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야만 했

다. 또한 도서, 음반 매장 내에서 촬영을 하는 중,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예상외의 결론을 얻기도 했지만, 앞으로 문화 연구를 하게 된다

면, 이번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평가는 한림대학교 교내 콜로퀴움을 통해 실시되었다. 관련전공 교수님들을 모

시고 실시되었는데, 차후 연구에 대한 조언이 초점이 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

은 것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 기업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이었다.   

 


